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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저의 부족과 그것을 보는 세상의 시선 등 많은 시련들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고립되어서 혼자 괴로워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붙잡아야 하

는데... 참 이상하죠? 주님, 선생님 영 쓰시고 저와 함께하시는 걸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 성자 주님의 말씀 *

보아라. 

네가 나의 말씀을, 그 핵을 

완전히 너의 것으로 삼지 못하니 

나의 방향도 모르고 

나의 뜻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꼭 그 모습이 나침반과 지도도 없이 

바다 멀리 나간 어린아이와 같구나. 

지금은 해가 떠 있지만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그 땐 어찌할 것이냐. 

캄캄한 밤에 너 혼자 얼마나 무섭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함께하자. 

늘 함께하자. 

너희보다 나 성자가 더 원한다. 

늘 본체 생각, 분체 생각이다. 

그 생각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나를 생각하면 

생각의 실상체인 네 혼체가 내 곁에 있으니 

내가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지 않겠느냐. 

그러니 늘 나와 생각으로 함께하자.

신부들은 나와 늘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 그가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니 

나는 그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과 통해지지 않는다며 

좌절하고 낙심한다. 

내 너를 통해 

나를 만나고 느끼는 방법을 말할 것이니 

잘 기록하여 



모두에게 보여 주자.

첫째 마음을 비우고 

나를 진실로 부르는 것이다. 

천성운 말씀을 통해 말하였듯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너의 생각, 즉 뇌를 나에게 다 맡기는 것이다. 

너의 생각은 없고 

나의 생각만 있는 것이다. 

그 비워진 마음에 

내가 생각으로 반드시 함께한다.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느끼고 볼 것이냐? 

마음으로 본다 하였지? 

마음은 곧 생각, 생각으로 

나를 찾고 느끼고 보아라.

둘째 사랑이다. 

사랑은 나를 발견하게 한다. 

나와 선생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 

너희가 나를 느끼려면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없이 어찌 보이지도 않는 

나 성자를 느끼겠느냐. 

사랑하면 생각나고 

그 생각은 또 나를 찾아오니 

사랑은 나를 떠오르게 하는 에너지다. 

기도가 나를 찾아오는 길이라 하였듯 

간절한 사랑으로 나를 생각하여 

너의 혼체가 나를 찾아오게 하여라. 

그럼 나는 기뻐하며 

그를 맞아 주고 함께한다.

신앙은 삶이다. 

실체이고 실제다. 

나를 늘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나와 분체를 떠올리고 

사랑하는 것이 맞다. 

삶 속에 어려운 일 많을지라도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생각하고 분체를 생각하면 

내가 천사와 함께 너희를 도와줄 텐데 

나에게 부탁하지 않으니 

난 그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힘들더라도 나에게 집중하고 



너희들의 뇌 과일을 나에게 주어 

일체 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사랑해서 늘 함께하자고 

생각으로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준 성자다. 


